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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청자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두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수만 명을 죽이면 영웅장군이 된다. “ 한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면 강도이지만 한나라의 정부를 빼앗으면 혁명가 가 된다.”  이런 말은 인간 세상의 모순을 지적해줍니다. 정치인들이 비교적 작은 돈을 받으면 떡 값이고 많은 돈을 받으면 뇌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구별 선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인 동포 한분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어 우리 모두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그는 자기가 설립했고 소유한 회사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이 선거법이 규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해서 결국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 하다고 항변하는 그 분에게 동정심이 갑니다만 법은 역시 법입니다. 작은 범법이라도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겠지요.

한 파티에서 칵테일을 몇 잔 마신  한 남자가 매력적인 여성에게 닥아가서 물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그 파티에 온 그 여성은 대수롭지 않게 질문을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 제가 백만 달러를 드린다면 저하고 오늘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백만 달러라는 돈의 제안에 그 여성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글쎄요. 글쎄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거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또 다시 물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100달러를 드린다면 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 여자는 눈을 부릅뜨며 화를 벌컥 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창녀로 아십니까?” 그 남자는 시침을 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 당신이 창녀인지 아닌지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값을 흥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만달러를 받고 몸을 주면 창녀가 아니고 100달러를 받고 그런 짓을 하면 창녀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비슷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소식이 없던 딸이 크리스마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딸 걱정을 하던 아버지가 그녀를 맞이하면서 “얘야, 지금까지 너는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냐? 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아느냐?”

그딸은 청천 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 Prostitute 즉 창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 못된 계집얘야. 그런 더러운 여자가 된 네가 무슨 낯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느냐?” 하면서 아버지는 딸에게 욕설을 섞어서 심한 야단을 쳤습니다.  몇 분간 계속 되는 아버지의 꾸증을 듣고 나서 그 딸은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이 최고급 밍크 코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침실이 열개 있는 큰 저택의 소유증서도 가져왔고 5백만 달러 짜리 양도성 증서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주려고 이 순금 롤렉스 시계도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새 벤즈도 가져와서 집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정초에는 리비에라에 정박해 놓은 제 호화 욧트에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왔는데..” 하면서 그 딸은 눈물을 훌렸습니다. 그말은 다 듣고난 아버지가 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뭐가 되었다고 말했지?” “Prostitute가 되었다니까요, 아버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아버지가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느 네가 Protestant 즉 개신교인이 되었다고 말한 줄 알았다. 어서 와서 이 늙은 아버지에게 안겨보렴” 물론 이런 해학이 과장된 해학이겠지만 우리 주변에 돈과 명예를 위해서는 옳고 그른 분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금이 간 음반처럼 다시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업가는 장기적인 면에서 부정직한 사업가를 반드시 이깁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해서 손해를 본 고객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다는 사회적 공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색여야 하겠습니다.   끝 

